
모범답안 _ 자연계열(오후반)

-문항1-

 제시문 (나)의 주장은 과학자의 연구가 사회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더라도, 그것은 이용

한 사람들의 잘못이지 과학자들의 책임은 없다는 것이다. 제시문 (가)에 의하면 독일의 과학

자 프리츠 하비는 인구증가에 따른 식량난을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질소와 수소로부터 암모

니아 합성 방법을 찾아냈다. 1906년 하비가 이 방법을 식량난 해결을 목적으로 발견했지만, 

1차 세계대전 중 독일이 하비의 암모니아 합성법을 활용해 대량의 질산을 생산함으로써 화

학의 원료인 나이트로글리세린의 부족을 해결했다는 점에서 과학적 사실이나 법칙이 시대나 

적용대상이 달라지더라도 변함없이 ‘참’이라는 결론을 도출하므로, 과학연구 결과는 객관적

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소와 질소로부터 암모니아가 합성이 된다는 것은, 이 과학적 사실

이 옳다거나 선하다는 것 등의 가치판단과는 무관하므로 과학의 연구 결과는 가치중립적이

다. 하지만, 제시문 (나)에서 과학자는 자연을 탐구하여 과학적 진리를 발견하는 사람일 뿐, 

연구 결과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따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는데, 하비

는 식량난을 해결하려고 많은 화학자들이 연구하는 시대 속에서, 연구결과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염두하고 연구를 하였으므로, 연구 결과인 암모니아 합성방법은 이미 연구결과가 사

회에 미칠 영향을 예측한 상태이기에, (나)의 이 문장은 모순된다. 따라서 (나)의 주장은 옳

지 않다고 생각한다.

 제시문 (다)의 주장은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얻은 결과가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때, 이 책임

은 과학자들에게도 있다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자신의 연구대상을 가치중립적으로 선택하지 

않고, 연구내용에 대한 흥미, 연구에 대한 지원과 보상, 실제에의 응용가능성을 염두 하여 

연구를 결정한다고 제시문 (다)에서 언급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연구가 이끌어오는 결과가 

선하다고 생각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할 내용이 결론을 도출하기까지 흥미

를 잃지 않고, 끈기 있게 진행할 수 있는지, 이 연구가 성공했을 때,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

지, 하비의 암모니아 합성방법처럼, 연구를 진행했을 때, 실제 사회에서 암모니아 합성이라

는 표면적인 결과 외에 어느 분야로 응용될 수 있는지를 따져가며 연구대상과 영역을 선택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의식적으로 과학자 자신은 인지하지 못할 뿐이다. 하비의 암모니아 합

성방법의 원래 목적은 사회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만, 그 방법을 이용한 다른 사람에 의해 

인명피해를 입혀 사회에 악용되기도 하였으므로, 그 책임은 과학자에게도 일부 존재한다. 

 (g) + 3 (g) → 2 (g) 이라는 식 자체로 보면 과학적 법칙은 항상 참을 의미하므로 

‘과학이 객관적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식을 통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이익 혹은 손해

라는 두 가지 결과를 초래한다는 입장에서 바라보면 과학적 법칙은 항상 ‘참’이라는 한 가지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과학은 객관적이지 않다’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과학

적 사실이 객관적이거나 가치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아니고, 사회와 개인에게 해를 끼

칠 수 있다면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제시문 (다)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생

각한다.



-문항2-

 <그림2>를 통해 물과 이산화탄소가 빛을 받아, 포도당과 산소로 되는 과정을 광합성이라

고 함을 알 수 있다. 광합성 식물의 일종인 해캄에서 빛의 파장에 따른 산소 세균의 분포와 

빛의 흡수 스펙트럼을 살펴보면, 녹색과 황색 주변에 유난히 산소세균의 분포가 적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해캄이 광합성을 할 때 녹색파장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광합성 산물인 산소가 많을수록, 산소가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산소세균의 분포가 많기 때문

에, 녹색파장에서 산소세균이 적다는 것은 산소의 양이 적다는 것을, 이는 곳, 해캄은 광합

성을 할 때 녹색파장을 잘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역으로 생각해서 유추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그림3>과 <표1>을 보면, 엽록소를 가진 생명체들은 청록색을 띄고, 카로티노이드를 가진 

생명체들은 붉은색, 주황색, 노란색을, 피코에르트린을 가진 생명체들은 붉은색, 피코시아닌

을 가진 생명체들은 푸른색을 띄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림3>에서 엽록소 a, b, 즉 엽록

소들은 대체로 청록색의 흡수율이 낮고, 카로티노이드는 붉은색, 주황색, 노란색 계열의 흡

수율이 낮으며, 피코에르트린은 붉은색, 피코시아닌은 푸른색 계열의 파장이 흡수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각 생명체에 존재하는 색소들은 자신이 광합성 할 

때 잘 사용하지 않는 색을 반사시켜 자신의 표면색을 나타낸다는 것을 유추해 낼 수 있다.  

 <그림4>는 빛, 온도, 광합성양의 관계를 나타낸 것인데, 빛의 세기는 강하면 강할수록, 온

도는 30℃에서 40℃ 사이에서 광합성양이 극대화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곧,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온도가 사계절 중에 가장 높고, 빛의 세기가 강한 여름에 광합성이 

가장 잘되는 시기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그림5>를 보면 식물의 월별 엽록소양이 7, 8월에 최고점을 기록하고, 가을로 접어들수록 

급격하게 감소함을 볼 수 있는데, 엽록소가 청록색 파장을 제외하고 다른 색의 파장들로 활

발히 광합성을 하여, 여름에는 식물들이 푸른색을 지니다가, 가을이 되면서 엽록소양이 감소

하여 광합성이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고, 여름에는 엽록소의 활동에 가려져있던 카로티노이

드와 같은 부수적인 색소들이 엽록소의 감소에 따른 상대적 증가로 인해, 이 색소들의 활동

(광합성)이 겉으로 드러나면서 식물의 잎이 초록색에서 점점 노랑, 빨강 등 단풍이 들기 시

작하는 것이다. 하지만, 식물의 색이 변해도 우리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식물의 

색이 변했는지, 그대로인지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림1>을 보면 사람의 간상세포와 원추세포의 흡수스펙트럼이 나와 있는데, 위에서 언급

했다시피, 식물 및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들은 자신이 광합성을 할 때 사용하지 않는 빛을 

반사시켜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의 색을 띄기에, 사람의 원추세포는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들

이 반사시킨 빛을 흡수해서 그 생명체의 색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또한 간상세포는 명암

을 인식하여, 생명체가 빛을 받는 부분은 좀 더 밝게, 빛을 상대적으로 받지 못하는 부분은 

어둡게 보이게 함으로서 좀 더 사실적이고 입체적으로 사물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


